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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대를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전례에 따라 패배를 인정했고 트럼프 후보는 선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저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 확률을 거의 0%로  집고 있었고 공화당의 간부급 인사 중 단 한 명도 트럼프 후보를 위한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결과이지만 미국의 유권자들이 선택한 대통령인만큼 트럼프 씨의 단선을 수용하고 미국과 세계에 유익한 정책을 그가 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트럼프 씨가 막말과 극단적인 정견을 쏟아 내었는데 다른 어떤 인물이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유권자의 비난을 샀겠지만 트럼프 씨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붙였던 나일론 라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트럼프 씨의 당선의 일등공신은 사회보수 세력일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의 정계와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은 전통적인 사회의 미풍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영아를 낙태시키는 행위가 합법으로 판정한 미국의 대법원의 핀결은 사회 보수 세력을 분노시킨 지 오래입니다.  여성의 선택권을 주장한 진보 세략의 정치적 힘이 강해서 그들이 주장해온 각종 이념이  수천 수백 년 내려온 미풍양속을 하나하나 제거해 왔습니다. 그런 사회적 보수 세략을 “침묵하는 다수”라고 일컬어 왔지만 그런 급진적인 이념이 점점 거세지고 있음을 한탄 또는 배척하는 세력도 점점 강해져 왔습니다.


무죄한 영아를 죽이는 낙태에 그치지 않고 동성 결합을 법으로 보장하여 동성 커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모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에 그치지 않고 드디어는 동성 결혼을 법으로 보장하는 현상이 우리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인정되는 마리화나를 의학용이라고 하던 기호용이라고 하던 일정량의 사용을 법으로 허용하는 주가 미국 내에세 25개 주 와 워싱턴 디시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캐리포니아 주에서도  마리화나를 일정량 아무런 법적제재 없이 사고 팔며 시용할수 있도록 하는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붙여져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도 사회보수주의 세력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진실로 어려운 계층의  주민들은 국가와 사회가 도와야 하겠지만 미국에는 경제 생산 전선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는 복지에 손 쉽게 의존하여 빈둥빈둥 살아가는 주민이 너무 많아 국가의 채무는 증가일로이고 현재 국민이 떠안고 있는 부채는 액 20조 달러입니다. 이는 일년 정부 예산의  5배에 해당하는 채무인데 이 채무의 많은 분량을 외국에 지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런 큰 짐덩어리를 후손에게 밀려 주어야 하는 처지도 사회보수세략의 분노를 증폭시켰습니다. 더구나 그런 국가의 채무의 증가 속도가 매년 증폭되어 가는 현실이 더욱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분노 요인을 트럼프 씨가 막말이든 과격 발언이든 직설로 지적핸 것이 사회보수세력에게 청량제 역할을 한 것이 이번 트럼프 씨이 승리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상대 진영의 후보가 부족했지만 트럼프 씨의 승리는 그동안 쌓여진 사회보수세력의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순탄하고 건전한 정책이 펼쳐 지기를 기원합니다.  끝
